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5 pp. 406-416,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5.40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06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인용 매체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동준1, 맹성준2, 최상설1, 김은경3*

1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Media Immersion

Dong-Jun Lee1, Seong-Jun Maeng2, Sang-Seol Choi1, Eun-Kyung Kim3*

1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2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Sungkyunkwan University

3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둘 간에 성인용 매체몰
입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6차(2015년) 한국 아동·청소
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563명을 
대상으로 Hayes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
미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방임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인용
매체몰입은 부모의 방임과 또래애착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들이 성인용 매체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다. 셋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매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parental neglect affects a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adult media immersion has a mediating effect.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panel of ‘the 6th(2015)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was utilized. Using SPSS 
PROCESS Macro developed by Hayes, ‘Bootstrapp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significancy of the
mediating effect on 563 objectives.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of all, more parental neglect gave rise
to less peer attachment. Second, the  adult  media immersion partly mediates the parental neglect and 
the adolescent’s peer attachm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ults are below : First, parents’ care
and affection inside a home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healthy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 Second,
a parent educ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an adolescent’s adult media immersion. Third, an adult media
education for an adolescent is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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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형성된 애착이 학교 혹은 또래집
단으로 보다 넓은 체계로 확대되는 시기로[1],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의 핵심요소로서또래 간 관계형성에 대한 관
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들과의 
관계는 가정 밖에서 1차적인 배움의 관계인 동시에 최초
의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적인 관계이기에 보
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잘못 형성된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비행이나 탈선 등의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
다[2,3]. 

현재까지 또래관계 형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성적
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경제
수준, 사회적 활동 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4-8].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방식은 중요한 요
소로 밝혀지고 있는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은 청
소년들이 가정 밖의 환경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기초
로 기능하는 반면, 불안정안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가정 및 학업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9,10].

또 다른 개인적 요인의 측면에서 매체와 관련된 과몰
입 혹은 중독의 문제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기인하여 
최근 들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청
소년 시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와의 관계
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독 혹은 과몰입은 또래와
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중독
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청소년들이 컴퓨터, 스
마트폰이나 게임 등의 매체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또
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폭력이
나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12-14].

한편 이러한 과몰입과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인
용 매체를 접했을 때 보다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
다. 최근 조사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15]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지는 접근성이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
는 항목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10~18세 청소년 응답자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가
장 우려해왔던 폭력·기타 정보보다 청소년 이용 불가 음
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

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성인용 매체에 대한 청소년
들의 과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형성해 
나가고, 이는 다시 성적인 행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데 그 문제성이 크다 
할 수 있다[16-20]. 동시에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과
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변의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
고 있다[21,22]. 즉,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과몰입하
게 될 경우 잘못된 성에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23].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인용 매체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
는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해 자제력이 낮고 성적으로 
충동적이며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24]. 따라서 부모님의 관심과 지속적
인 교육과 같은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
체라는 유혹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
는 경우 아이들은 어떠한 매체에 심각하게 빠져들고 집
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결국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
소년들이 성인매체에 몰입하게 만드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몰입, 
또래애착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고려한 연구는 미
진한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25,26], 매체중독과 또래간의 관계에 관한 연
구[12-14], 그리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매체 중독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27-30]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꾸준
히 수행되고 있지만 제 요소가 가지는 통합적인 맥락을 
짚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에
서 역시 청소년 보호 대책들의 효과성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관심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15], ‘부모
와 청소년의 관계’와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몰입 수준’,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의 애착’이라는 세 요인에 대한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애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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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애착 즉, 양육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좋
은 양육방식을 형성한다면 또래와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
성하며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청
소년들이 좋은 또래애착을 맺는 것은 학교생활에도 적응
하기 수월하다[31]. 반대로 부모의 좋지 않은 양육방식으
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애착결핍의 원인
으로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 습득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또래애착 관계는 
Bronfenbrenner가 제시한 ‘생태학적 이론’으로도 접근
이 가능하다. 생태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더 나아가 사회, 문화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다고 말하고 있다[32]. Bronfenbrenner
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서
로 상호작용 하여 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여기
서 미시체계란 직접적인 주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청
소년에게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겪은 사건과 경험이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 내 부모와
의 관계 혹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은 또래간
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인용 매체몰입이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용 매체 몰입을 
앞서 비행 혹은 일탈로 전제하였다. Sutherland & 
Cressey의 차별적 접촉이론’[34]에 의하면 비행과 일탈
을 일반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고 보고 있다[35].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특정 매체
의 등장인물을 동일시하여 역할을 배우는 경향이 있다
[36]. 성인용 매체의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욕구를 
대신 충족하는 성인용 매체의 등장인물의 행동을 모방한
다면 뚜렷한 성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에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
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또래들과 이성교
제 및 성행동, 이성인 또래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
는데 이런 경우 또래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23].

부모의 양육방식과 성인용 매체몰입과의 관계는 
Gottfredson &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37]. 이 이론에 의하면 생애 초기에 이루어지
는 교육이나 사회화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기통제
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통
제력이 낮을 경우 범죄나 비행을 일으킬 위험도 높아지
게 된다.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한 생애 초기에 이루어지
는 사회화교육은 대부분 가정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애정과 관심
으로 돌보지 않고 방임할 경우 아이들의 자기통제력을 
상실시켜 성인용 매체에 대해 몰입하는 경향을 높여준다
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
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거나, 아동의 무단결
석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아동과
의 약속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등 을 모두 방임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38].

부모의 양육방식 중에서도 부모의 방임행동은 특히 아
동의 또래관계 및 정서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임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부모로부
터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교우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9,40],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우울 및 공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42]. 이 밖에도 이러한 부모의 
방임은 각종 청소년 비행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43].

지금까지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또래애착 간에 성인용 매체몰입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육방식 중 방임행동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
과를 배제하고자,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영향요인들 중 성
별[4,5], 건강상태 및 자아존중감[4-8], 성적만족도[8], 
동아리활동[6], 경제수준평가[4], 형제자매[5]를 통제변수
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연구문제 1: 부모의 방임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성인용 매체몰입이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
의 방임 효과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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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6차(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아동·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아동
과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국
의 아동·청소년들을 표집틀로 하여 대표성이 담보되어 
있다[44]. 제6차 자료의 전체 응답자는 2,351명이나, 결
측 처리된 케이스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563명을 최종
적으로 분석하였다.

3.2 변수측정 방법
3.2.1 독립변수: 부모의 방임
독립변수인 방임은 허묘연[45]의 부모양육행동척도의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된 것으로, 총 4문항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 것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방임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이다.

3.2.2 종속변수: 또래애착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은 Armsden & Greenberg[46]

이 제작한 애착척도(IPPA)를 수정하여 활용한 것으로 의
사소통, 신뢰, 소외의 총 3범주,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총 9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연구에 맞게 재코
딩 하여 분석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긍정적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다.

3.2.3 매개변수: 성인용 매체 몰입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 몰입은 김은정, 이세용, 오승

근[47]의 인터넷 중독 척도 문항 중 유해매체와 관련이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된 것이다. 총 8문항 4점 척도
로 측정된 것을 연구에 맞게 재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성인용 매체 몰입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
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다.

3.2.4 통제변수
우선, 성별은 ‘0=여자, 1=남자’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건강상태평가는 또래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
에 대해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4=매우 건강하다’로 역코딩하였다. 자아존중감
은 Rogenberg[48]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한 것
으로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분석에 이용하
였다. 성적만족도는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1=전혀 만
족하지 않다~4=매우 만족한다’로 재구성하였고, 동아리
활동 유무는 ‘0=없다, 1=있다’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경
제수준 평가는 ‘1=매우 못 사는 편~7=매우 잘 사는 편’으
로 재구성하였다. 형제자매유무는 ‘0=없다, 1=있다’로 더
미화 하였다.

3.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3을 활용하였다. 우선 분석에 활
용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49]. 

Hayes의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에서 부트스트
래핑을 활용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전체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그 효과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기존에 사용되던 고전적인 매
개효과분석방법인 Baron과 Kenny의 인과단계방법보다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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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변수인 방임의 평균은 7.68,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의 평
균은 28.13,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의 평균은 
13.01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학생이 503명(89.3%)으로 여학생(60명: 1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평가는 ‘매우 건강하지 못하
다’가 2명(0.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가 52명(9.2%), 
‘건강한 편이다’가 315명(56.0%), ‘매우 건강하다’가 194
명(34.5%)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29.4로 
나타났다. 성적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49명
(8.7%),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202명(35.9%), ‘만족하
는 편이다’가 257명(45.6%), ‘매우 만족한다’가 55명
(9.8%)로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유무는 참여경험이 있
는 학생은 200명(35.5%), 참여경험이 없는 학생은 363
명(64.5%)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평가는 ‘매우 못 사는 
편’이 4명(0.7%), ‘못 사는 편’이 33명(5.9%), ‘약간 못 사
는 편’이 84명(14.9%), ‘보통 수준’이 325명(57.7%), ‘약
간 잘 사는 편’이 77명(13.7%), ‘잘 사는 편’이 37명
(6.6%), ‘매우 잘 사는 편’이 3명(0.5%)로 나타났으며, 형
제자매유무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은 58명(10.3%), 형
제자매가 없는 학생은 505명(89.7%)로 확인되었다.

4.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

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주요변인들의 Pearson 상관
계수 값이 .4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
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또래애착과 독
립변수인 방임(r=-.37,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매개
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r=-.26, p<.001)는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
체몰입과 독립변수인 방임(r=.17, p<.001)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방임과 또래애착 간 성인용 매체몰입의 매개효
과 검증

양육방식과 또래애착 간 성인용 매체몰입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각 단계별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VIF(variance 

Parental
neglect

Adult media
immersio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Parental
neglect 1

Adult 
media 

immersion
.17*** 1

Adolescent’s
peer

attachment
-.37*** -.26*** 1

***p<.001 

Table 1.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563)

inflation factor)를 확인해본 결과 모든 변수들이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 또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Model 1에서는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또래애착에 대한 F값이 27.59(p<.001)로 나타났
으며, 연구모델의 설명력(Adj R²)은 27.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방임의 B값이 -.52(p<.001)로 나타남에 따
라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의 B=-1.08(p<.05)으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은 B=.34(p<.001)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방임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지고, 성별
이 여성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방임이 매개변
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의 F값이 
6.29(p<.001)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²은 .07으로 확인되
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독립변수인 방임의 B값이 .25(p<.01)로 나타남에 따
라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의 
B=1.91(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아존중감은 B=-.15(p<.001)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이 증가할수록, 성별이 
남성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l 3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1에 추가로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모형의 F값이 26.76(p<.001)로 나타나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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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S.E) t B(S.E) t B(S.E) t
(constant) 23.60(1.47) 16.08*** 13.10(1.60) 8.21*** 25.54(1.54) 16.63***

Gender -1.08(.47) -2.29* 1.91(.51) 3.71*** -.80(.47) -1.69
Health .02(.24) .09 -.16(.26) -.60 -.00(.24) -.01

Self-esteem .34(.04) 9.46*** -.15(.04) -3.87*** .31(.04) 8.83***
Academic achievement -.05(.20) -.23 .23(.22) 1.07 -.01(.20) -.06

Club activities .04(.31) .14 -.22(.33) -.66 .01(.30) .04
Economic level -.07(.16) -.47 .19(.17) 1.12 -.04(.15) -.29

Sibling -.71(.48) -1.47 -.70(.52) -1.32 -.81(.48) -1.70
Parental neglect -.52(.07) -7.18*** .25(.08) 3.16** -.48(.07) -6.70***

Adult media immersion - - - - -.15(.04) -3.83***
Adj R² .28 .07 .30

F 27.59*** 6.29*** 26.76***
*p<.05, **p<.01, ***p<.0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Adult Media Immers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dolescent’s Peer 
Attachment                                                                                (N=563)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ias-

Corrected
Boot LLCI

Bias-
Corrected
Boot ULCI

Indirect
effcet -.04 .02 -.08 -.01

Direct
effect -.48 .07 -.62 -.34

Total
effect -.52 .07 -.66 -.38

Table 3. Verification Result of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방임과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도 여
전히 방임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8, p<.001). 하지
만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Model 1에 비해서 통계
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52 -> 
B=-.48). 또한 Model 3에서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
입은 또래애착에 강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B=-.15, p<.001). Model 3에서 통제변수는 
자아존중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8.83, p<.001), 
Model 1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Hayes[49]는 부트스트래핑의 재추출수
를 5,000번 이상으로 권유하는데, 이에 따라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
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결과는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용 매체몰입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과 또래애착간에 성인용 
매체몰입이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중 총 563명을 대상으로 Hayes[49]의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
요결과와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
임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 또
래 간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
대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이 방임한다면 
또래 간 애착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애정과 감독의 양육태도는 또래애착
을 증가시키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또래애착을 감소시킨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5,31]. 또한 어머니와 안정적
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또래애착 형성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26].

둘째, 성인용 매체몰입은 부모의 방임과 또래애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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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이 또
래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
의 방임이 증가하면 성인용 매체 몰입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또래간의 애착을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청소년시기에 또래관계는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
성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교육하지 않
을 경우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또래관계에서도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
와의 긍정적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현
재 학교나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교
육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초, 중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또래간의 왕따, 폭력,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
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외부의 강
사를 통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시되는 부
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51]. 또래관계의 양상과 문제들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보다 더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교육이 특강 형
태의 이론중심교육에 그치지 않고,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
리 잡아서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 시도들이 이루어
져야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이용에 관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다. 성인용 매체몰입으로 인해 잘못 자리 잡은 
성의식은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건전한 이성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청소년
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고 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
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매우 중요
하다. 부모가 아이의 발달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다면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의 아이디를 몰래 이용하여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만일 부모가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발달에 관심이 없이 방치
해둔다면 아이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 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고 이는 성인용 매체 몰입으로 이어질 수 도 있

다. 지금까지는 매체 중독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들의 
게임중독,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나[52,53],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성인용매체 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가정 내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모교육
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
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 참
여를 의무화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소년법의 조항으로 
시행되었다[54]. 이는 이미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부모교육이라면 이제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성인 매체에 관한 부모교육이 학교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의무적, 구체적,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용 매체에 몰입하는 것은 또래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용 매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시
간 중에 성인용 매체 교육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매우 짧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서[55] 실
제로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 접근의 위험성을 잘 인지
하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
육은 일반적으로 교과과목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5]. 이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정규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수업에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
는 교직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 뿐 아니라 지
역 사회 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성인용 매체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제언은 다음
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각종 매체의 홍수 속
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
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몰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기 힘들어 
자극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이 한번 이러한 매
체에 몰입하게 될 경우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정신, 사회
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는 청소년의 각종 범
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
식과 또래애착간에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몰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상
의 한계로 인해 중학생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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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각 집단별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연
령별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처음 매체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
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로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나이일수록 그 부정적 영향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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